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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tress and sleep quality on depression during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ird and fourth grader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for more than a semester among nursing students at C University in one 

region. A total of 107 people were analyzed. Most of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more than 

moderate stress and depression during clinical practice, and the quality of sleep was low.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stress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weak correlation with the quality of 

sleep(r=.393, p<.001), and depression showed a strong net correlation with stress(r=.588, p<.001), the 

quality of sleep(r=.591, p<.001).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during clinical practice were stress and the 

quality of sleep. Therefore, effective management methods that can relieve the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and improve the quality of sleep and active nursing strategies that can 

prevent depression should be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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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일 지역 C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중 임상실습을 한 학기 이상 경

험한 3, 4학년이었으며, 총 107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 대부분이 임상실습 중 중

정도 이상의 스트레스, 경도우울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였으며, 수면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r=.393, p<.001)과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울은 스트레스(r=.588, p<.001), 수면의 질(r=.591, p<.001)과 강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실습 

중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었으며, 이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49.9%였다. 따라서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법 및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간호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스트레스, 삶의 질, 우울,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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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 Introduction

간호학은 본질적으로 실천적 학문으로써 이론적 지식이 

임상실습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간호대학생이 임상수행능

력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교

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따라서 임상실습은 간호교육과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1].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임상현장의 실제 상황에 적

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간호현장 업무에 직간

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간호실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경

험을 하게 된다[2]. 임상실습현장은 간호기술과 지식을 얻

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간호대

학생은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전문직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간호학적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 그리고 윤리적 표준 

등을 내재화하게 되며[3-4], 실제적인 간호현장에서의 사

회화 과정을 통해[2]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의 역할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임

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들에게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

며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9]. 간호대학생을 비롯한 고등 교육을 받은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우울증은 높은 유병율을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10-12], 엄격한 전문 교육을 

받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우울을 자가보고한 학생의 비

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우울은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요 정서적 문제로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

되거나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 적응에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13-14].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우울 정도와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

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은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해 타 학과 학생

들에 비해 과중한 학업량과 과제, 시험 등에 대한 부담감

이 크며,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간호실무현장에 노출

되어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하는데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

스를 겪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 간호대

학생들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체적·심리적 

건강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16]. 여러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

생의 스트레스 정도는 중등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7-20],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가장 높게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보고된 바 있

다[21-22]. 간호대학생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

한 상태로 익숙한 학교를 떠나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과정

에서 낯선 임상현장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간호수행 시 

긴장감 뿐 아니라 실수에 대한 두려움, 대인관계의 어려

움,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부족, 평가

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23-25]. 이에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

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실습 기간 동안 간호대학생들은 스트레스 뿐만 아

니라 교대근무형태로 운영되는 임상실습으로 인한 수면양

상의 변화로 수면문제를 경험하게 되며[26] 수면의 질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28]. 수면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써 수면을 취하는 동안 에너지를 보충하고 신체적·

심리적·정서적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29-30]. 따

라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 이러한 재생과 회복을 더

디게 함으로써 생리적·정서적 항상성 유지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어 신체적인 질병이 발생하거나 집중력 저하, 혼돈

과 짜증, 학업능력 저하, 피로, 불안, 우울 등의 문제를 야

기시킨다[26][31].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대학생보다 수

면의 질이 낮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26], 전문적인 훈련과 학습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은 낮게 나타났다[32]. 또한 수면의 질

이 낮은 경우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삶의 질은 낮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33]. 즉, 간호대학생의 수면의 질은 학습과

정과 학업성취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34]. 따라서 임상

실습 기간 중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수면의 질 정도를 파

악하고 수면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중재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간호대학생들은 스트레스와 수면, 우울에 있어

서 취약한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

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우울과 

스트레스[5][8][16-17][22] 간의 관계 및 영향을 고찰한 연

구,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관련성 및 영향이 있는 수면의 

질[26-28][41]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 우울을 변수로 이들의 

관계 및 영향을 고찰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정신적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을 

통한 학업성취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임상실습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고 더 나아가 전문간호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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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임상실습 기간 동안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 우울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 및 스트레스와 수면

의 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임상실습 중 간호대

학생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과 우

울 정도를 파악한다.

2)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

레스, 수면의 질과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과 우

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한다.

II. Method

1. Research method

1.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2 Participants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 소재 C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임상실습을 한 학기 이상 경험한 3학년

과 4학년으로 총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G power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회귀분석

에서 유의수준 .05, 중간크기의 효과 .15, 검정력 90%일 

때 88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Measures

2.1 Stress

스트레스는 Cohen, Kamarck과 Mermelstein[35]이 개

발하고 Park과 Seo[36]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총 10문항으로 0점에서 4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0-12점은 정상, 13-15점은 약간의 스트레스, 16-18점은 중

간 정도의 스트레스, 19점 이상은 심한 스트레스를 나타낸

다. Park과 Seo[3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6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0이었다.

2.2 Sleep Quality

수면의 질은 Buysse 등[37]이 개발하고 Youn[38]이 번

안하여 표준화한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주관적인 수면의 질, 수

면잠복, 수면 기간, 수면의 효율성, 수면 방해, 수면약물 이

용, 낮 동안 기능장애의 7개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영역별로 0점에서 3점으로 점수화되어 총 점수는 최하 

0점에서 최고 21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며, Buysse 등[37]이 제시한 5점을 기준으로 

5점 이상은 수면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83, Youn[3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61이었다.

2.3 Depression

우울은 Radloff[39]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Cho와 

Kim[4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

항으로 각 문항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 증상의 

빈도에 따라 0점에서 3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16점 이상은 경도의 우울 증상을, 25점 이상은 약물치료 

및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주요우울증을 의미한다. Cho

와 Kim[40]의 연구에서 일반인군의 Cronbach's α=.90이

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0이었다.

3. Data Collection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

적 및 방법,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

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응답 시간은 10~15분 정도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총 107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4. Data Analysis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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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과 우울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

면의 질과 우울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로 검정하였다. 

스트레스, 수면의 질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

으며,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후진단계법)을 실시하였다.

5. Ethical Considerations

연구자는 연구수행 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최

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 한

해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진행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응답한 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

지 않을 것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6. Delimitations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일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만을 대

상으로 하였고, 표본선택편향(sample selection bias)이 

있을 수 있어 연구 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

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III. Result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 5.6%(6명), 여학생 

94.4%(101명)로 대부분이 여학생이었으며, 학년은 3학년

이 51.4%(55명), 4학년이 48.6%(55명)이었다. 임상실습 

중 거주 환경은 고시원이 67.3%(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과 거주하는 집이 24.3%(26명), 기타 고시원이나 

친척집인 경우가 8.4%(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Stress, Quality of Sleep and Depression of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Practice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 우울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총점 

40점에 평균평점 19.14±5.61점이었다. 스트레스 점수별 

학생 수는 심한 스트레스 56명(52.3%), 중정도 스트레스 

23명(21.5%), 약간의 스트레스 16명(15.0%), 안정된 상태 

12명(11.2%) 순으로 중정도 이상의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73.8%를 차지하였다. 스트레스 정도별  

평균평점은 심한 스트레스 23.32±3.74점, 중정도 스트레

스 17.17±.87점, 약간의 스트레스 14.0±.94, 안정된 상태 

10.25±2.68점이었다. 

수면의 질은 총점 21점에 평균평점 6.93±2.495점이었

으며 Buysse 등[37]의 기준에 의거하여 임상실습 중 5점 

이상의 학생은 90명(84.1%)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임상

실습 중 수면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면장애

군의 평균평점은 7.66±1.93점이었다. 

우울은 총점 60점에 평균평점 23.02±10.37점이었다. 

우울 정도별 정상 26명(24.3%), 경도우울 72명(67.3%), 

주요우울 9명(8.4%)으로 경도 우울 이상의 우울을 경험한 

학생이 75.7%로 나타났으며, 우울점수별 평균평점은 정상 

11.07±3.26점, 경도우울 20.29±2.80점, 주요우울 

32.80±7.33점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6 5.6

Female 101 94.4

Grade
Junior class 55 51.4

Senior class 52 48.6

Liv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at home with parents 26 24.3

Gosiwon 72 67.3

Relatives house, inn 9 8.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107)

Variable N % Min Max Mean SD

Stress 107 100 2 34 19.14 5.61

    Normal 12 11.2 2 12 10.25 2.68

    Slight stress 16 15.0 13 15 14.0 .94

    Mild stress 23 21.5 16 18 17.17 .87

    Severe stress 56 52.3 19 34 23.32 3.74

Quality of Sleep 107 100 1 12 6.93 2.49

    Normal 17 15.9 1 4 3.06 .10

    Sleep disorder 90 84.1 5 12 7.66 1.93

Depression 107 100 2 49 23.02 10.37

    Normal 26 24.3 2 15 11.07 3.26

    Mild depression 72 67.3 16 24 20.29 2.80

    Severe depression 9 8.4 25 49 32.80 7.33

Table 2. Stress, Quality of Sleep and Depression of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Practice       (N=107)

3. Differences in Stress, Quality of Sleep and 

Depress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 우울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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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Stress Quality of Sleep Depress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Sex
Male 19.50±4.76 .026

(.872)

6.33±2.16 0.358

(.551)

18±6.2 1.495

(.224)Female 19.11±5.67 6.96±2.51 23.32±10.51

Grade
Junior class 19.16±5.70 .002

(.965)

6.86±2.19 .091

(.764)

23.11±10.25 .009

(.927)Senior class 19.11±5.56 7.00±2.79 22.92±10.60

Liv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at home with 

parents
18.38±5.69

.320

(.727)

6.42±2.37

.775

(.463)

20.58±8.30

1.088

(.341)
Gosiwon 19.35±5.72 7.12±2.45 24.01±11.34

Relatives 

house, inn
19.67±4.80 6.78±3.03 22.11±6.27

Table 3. Differences in Stress, Quality of Sleep and Depress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7)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R2 VIF

Depression
Stress .778 .139 .421 5.583 .000 .490 1.182

Quality of Sleep 1.776 .315 .426 5.643 .000 .490 1.182

Table 5. Effect of Stress and Quality of Sleep on Depression of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Practice 

4. Relationships among Stress, Quality of 

Sleep and Depression of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Practice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 우울 

간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우울은 스트레스(r=.588, 

p<.001), 수면의 질(r=.591, p<.001)과 강한 순 상관관계

를 보였다.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r=.393, p<.001)과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Stress Quality of Sleep Depression 

Stress 1.00

Quality of Sleep .393**(p=.000) 1.00

Depression .588**(p=.000) .591**(p=.000) 1.00

**p<.001

Table 4. Relationships among Stress, Quality of 

Sleep and Depression 

5. Effect of Stress and Quality of Sleep on 

Depression of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Practice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이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각각 .85로 0.1 이하로 나타났

으며 VIF 값이 각각 1.182로 10보다 크지 않았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유

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49.9%의 설명력을 보였다.

IV. Discussio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기간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면의 질, 우울의 정도와 그 관계 및 우울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정리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총점 40

점에 평균평점 19.14±5.61점이었다. 중정도 이상의 스트

레스를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73.8%를 차지하였으며,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경우는 52.3%로 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스트레스가 중정도 이상의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 Kim과 Lim 및 Choi[17]의 연구, Shin과 

Chun[19]의 연구, Cho와 Jeong[20]의 연구 및 Park과 

Jang[2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임상실습 중 대부분

의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관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다른 스트

레스에 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21-23]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 요인별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

는 다각적이고 세심한 관리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수면의 질은 Buysse 등[37]

의 기준에 근거하여 5점 이상의 학생이 84.1%를 차지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수면장애를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수면장애군의 평균평점은 7.66±1.93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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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Kim과 Yoon[26]의 연구에서 파악한 간호대학

생의 수면의 질 점수인 7.3±2.45점과 유사하며, Kang, 

Oh와 Hong[28]의 연구에서 5점 이상의 수면장애군이 

81.9%로 나타났고 수면의 질 평균점수가 7.0±2.66점인 

결과와도 유사했다. 즉,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수면의 질

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환경에서 교대근무 

형태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 기간 동안 수면의 질은 더 낮

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를 증빙하지 못하였다. 이는 간호대

학생의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에서 수면의 질에 차이가 없

다고 보고한 Park과 Hwang[41]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Kang, Oh와 Hong[28]의 연구에서 학

년, 임상실습 기간에 따라 수면의 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학년별, 이론수업과 임상실습 기

간별 요인의 차이에 따라 수면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간호대학생의 수

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중재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총점 60점에 평균평

점 23.02±10.37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Park과 Hwang[41]의 연구에서 임상실습과 관련한 우울

점수는 19.83±11.00점으로 나타났으며 Kim, Lim과 

Choi[17]의 연구에서 우울은 3점 만점에 평균평점 2.09점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우울

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하여 효

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측정

시기가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시기 중 언제 

측정했느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측정시기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중 경도 우울 이상의 우울을 경험한 학생이 75.7%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파악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과 이론수업을 비교하여 우울을 측

정한 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데 제한점

이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을 측정한 Jeong과 

Park[42]의 연구에서 우울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68.4%

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실제적으

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20~30% 정도로 확인

되었다[16][42]. 이러한 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이론수업과 

임상실습 시 우울을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연구

대상자 전체의 우울 정도 및 어느 정도 학생이 우울을 경

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우울을 경험한 

그룹과 경험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이루

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 우울의 

상관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스트레스와 우울, 수

면의 질과 우울이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

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간호

대학생들의 불규칙한 실습으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수면 

부족을 유발시킨다는 Kim[3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스

트레스가 수면의 질에 부정적이며, 우울군에서 수면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Kim과 Yoon[26]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고, 우울과 스트레스가 양적 상관관

계로 나타난 Jeong과 Park[4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스트레스

와 우울, 수면의 질과 우울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결과들은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17][26-28][30][41].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을 파악한 

Chernomas와 Shapiro[8]의 연구결과가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수면의 질 저하가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Kim과 Yoon[26] 및 Kim과 Hwang[27]의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

스를 관리하고 수면의 질을 높임으로써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 우울의 정도와 그 관계 및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우

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임

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대다수가 중정도 

이상의 스트레스(73.8%)를 겪었고 수면장애(84.1%)와 경

도 우울 이상의 우울(75.7%)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 우울 간 

관계는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중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은 우울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은 간호학과 학생이 이수해야 할 간호교육과정에

서 필수적이다. 미래 간호계의 리더로 성장, 발전하게 될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고 높은 성취도를 획득함으로써 졸업 후 사회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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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학생들은 낯선 임상현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 완전하지 못한 지식과 기술의 적용,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등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불규칙한 실습과 

실습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과제 등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요인들은 우울에 영향을 미

쳐 임상실습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

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

호대학생을 지도하는 학교 뿐 아니라 임상실습이 수행되

는 임상현장에서의 모든 관계자에게 학생들이 신체적, 정

신적 건강을 관리하며 임상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협력적

인 교육적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스트레

스가 많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임상실습지도교원은 현장지도자 및 실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실습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수면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우울을 예방하

고,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중재 프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를 다양한 소재지의 다양한 대학으로 

하여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면의 질과 우

울 실태에 대한 반복 연구와 체계적인 비교 분석 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관련 요인을 반영한 스트레스, 수면

의 질,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

용해 봄으로써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면

의 질, 우울을 살펴볼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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